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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응급환자 발생 대비‘구급차 진입로’미리 확인하세요
- 국립축산과학원, 9월 22일 가축사육구역 내 응급환자 발생 대응 훈련

 
- 환자 발견·신고부터 구급 차량 진입·환자 이송까지 전 과정 점검

- 농장 위치·진입로, 비상 연락망, 역할 분담 사전 확인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9월 22일, 외부인과 차량 출

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가축사육구역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가

정한 ‘가축사육구역 내 응급환자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방역 체계로 인해 구급대의 진입이 지체될 수 있는 축산업 

특성을 고려해 환자 발견부터 신고, 상황 전파, 구급 차량 진입 과정을 점

검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우사 작업 직원이 폭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실전과 동일하게 

가정, 최초 환자 발견과 119 신고를 시작부터 △내부 상황 전파 △구급 

차량 진입로 확보 △방역 출입문 개방 △구급대 현장 안내 △환자 응급처

치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현장 대응체계를 객관적으로 담기 위해 신체 부착식 카메라(보디캠)를 

설치해 구급대 도착부터 현장 진입, 환자 이송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기

록했다. 이후 수집된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 단계별 미비점을 분석해 

대응체계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농가에서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 농장 도로명주소와 

출입구, 주요 작업장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둘 것을 당부했다. 구급차량이 

축사까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와 출입문 개방 방법을 확



인하고, 열쇠나 원격조종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자와 출입문 개방자, 구급 차량 안내자 등 역할도 

미리 정해 두도록 권고했다.

 만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에 환자 상태와 농장 위치, 진입 가능한 출

입구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혼자 두지 

말고, 119 상황 요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작업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혼자 작업할 때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작업 장소와 예상 작업 시

간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농장 방역은 철저히 유지하되,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 구조와 이송이 

늦어지지 않도록 구급 차량 진입 절차와 사후 소독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 

두는 방법도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번 훈련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가축사육구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응급 상황별 대응 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응급환자 발생 시 황금시간

(골든타임) 내 구급대가 환자가 있는 곳까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열고 이동 경로를 안내해야 한다.”라며 “농장 여건에 맞는 비상 

연락망과 역할 분담, 구급 차량 진입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바람직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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